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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 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격 사망은 

선거전의 모든 이슈를 덮었다.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일본에서 선거기간에 일어난 

사건이자, 그 대상이 일본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아베 전 총리였다는 점은 시민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자민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했고, 이틀 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예상된 결과지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자민당의 결속력을 높였고, 그의 

유지(遺旨)는 자민당의 지향점이 됐다. 

 

한·일 관계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를 특히 주목했던 것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하의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3 년간 큰 선거가 없는 ‘황금의 3 년’이 

찾아온다.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현저히 작지만, 이 시기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정권 장악력을 기반으로 적극 나선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애초 관심은 기시다 내각 하의 자민당이 어느 정도로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의 정권 장악력을 획득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 정치가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도,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인 아베파의 영수이자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당분간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 자민당의 보수 우익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포스트 아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심점 없이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0 월 내각 출범 후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연이어 승리한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양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신중하고, 안정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온 기시다 총리가 현재의 혼란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자민당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보수 세력의 구심점 공백 상황에서 ‘포스트 아베’가 되기 위한 당내 세력 다툼과 

권력 구도 재편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혼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이르면 8·9 월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 및 자민당 간부 인사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이 국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 이후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 본 글은 7 월 12 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